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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 언어폭력 경험이 직무 스트레스와 이직 의도에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연구에 이용된 분석 자료는 모바일을 통하여 연구에 참여한 작업치료사의 설문지 316부였으며 
환자로부터의 언어폭력 경험, 보호자로부터의 언어폭력 경험, 직무 스트레스, 이직 의도를 분석하였다.

결과 : 연구 분석 결과, 작업치료사의 언어폭력 정도는 보호자보다 환자로부터의 경험이 더 높다고 조사되
었다. 작업치료사의 직무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2.79(±1.15)로 조사되었으며, 이직 의도는 3.41(±1.19)
로 보통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언어폭력 정도와 직무 스트레스, 이직 의도 간 상관관계는 모든 변수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하여 작업치료사가 경험한 언어폭력의 정도와 직무 스트레스, 이직 의도를 알 수 
있었으며, 연구의 각 변인 간 상관관계를 알 수 있었다. 추후 좀 더 광범위한 모집단의 표집을 통한 
후속 연구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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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병원은 의사, 치료사, 간호사를 비롯한 여러 부서의 
종사자들이 환자 및 보호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 무엇보다도 병원 조

직원들 간 상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병원에서
의 갈등은 다양하며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갈등으로 인하여 병원 안에서 각 개인은 정신적 스트레
스를 받게 되며, 스트레스는 직원들 간 행동이나 언어를 
거칠어지게 만들 수 있다(Cho,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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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에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보건 의료 서비스
에 의료소비자 권리 의식과 지식수준이 크게 증가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
이다. 이에 보건 의료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와 의료기
관 간 차별화된 서비스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은 환자 및 보호자들
의 언어폭력과 이어지고, 보건 의료 종사자들 사이의 
갈등으로도 언어폭력이 발생되고 있다(Choi, 2014; Yu, 
2012). 선행 연구에 따르면 병원 종사자는 업무의 특성
상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대하기 때문에 타 직종보다 
훨씬 많은 언어폭력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였다(Heo, 
2016). 병원 내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간호사
가 경험한 여러 폭력 중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으며 그로 
인한 피해도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간호사의 
98%가 병원 내 근무 중 언어폭력을 경험하였으며, 간호
사가 최근 근무 1개월 동안 경험한 언어폭력은 무려 
81%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o et al., 2011). 
이는 병원 내 직무 환경이 언어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
어 있으며, 병원 내 종사자는 누구나 쉽게 언어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를 통한 상호 의사소통은 인간관계 및 사회생활
을 원활하게 하고 유연하게 한다. 특히, 조직 내 효율적 
의사소통은 구성원 간 간섭 해소, 통합과 응집력 강화의 
역할, 근무 의욕 고취뿐만 아니라 조직 활동에 필요한 
정보들이 원활하게 교환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문제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
만 비판적, 공격적인 방법의 언어 사용은 조직 내 조직
원 간 불화를 초래하여 조직 내 부적응, 심각한 폭력으
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Kim, 2003). 특히, 노동 집약
적 업무 특성이 강하고 환자의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병원 내 의사소통은 구성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주요한 요소이며, 부정적 언어 사용으로 인한 
영향은 다른 직무 환경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Jung, 
2010).

언어폭력은 신체적 폭력과 달리 밖으로 드러나는 외
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외상보다 더 

많은 정신적 외상을 남길 수 있다(Oweis & Diabat, 
2005). 언어폭력은 분노, 위축, 수치심, 수면장애, 당
혹감, 슬픔, 불안 등의 다양한 부정적인 심리적 상태
로 이어지며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쳐 심리적 위축
이나 위축, 낮은 자존감 등 소극적인 생활 태도를 나
타내게 된다고 보고 된 바 있다(Oh, 2010). 또한, 언어
폭력은 개인의 삶에 그치지 않고 직무 만족도의 저하, 
과도한 스트레스 유발, 이직 등 직장 내 행동에도 부
정적 영향을 주어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한다(Nam, 
2014).

우리나라의 보건 복지 분야 종사자는 타 직업군에 
비하여 감정 노동의 강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메디컬투데이, 2016). 이에 보건 의료 종사
자들의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
어 왔지만 이에 대한 큰 진전은 없으며 이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어 보건 복지 분야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의 변인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
다(Kang, 2018).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서비스 중 
특히, 작업치료는 다른 의료적 서비스와 다르게 환자와 
직접적으로 오랜 시간 대면하며 장기적인 치료서비스
를 제공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언어
적 폭력과 직무와 관련한 스트레스에 쉽게 노출되는 
요인이 된다(Bong, 2007; Park & Kim, 2008). 따라서 
작업치료사가 언어폭력을 경험한 후 이로 인하여 작업
치료사의 업무를 수행할 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자신이 소속된 조직
에 대한 몰입과 애착 감소로 이어지는가를 살펴볼 필요
성이 있다.

하지만, 병원 내 언어 폭력 경험과 관련된 이전 연구
들은 대부분 그 대상자가 병원 내 간호사로 한정되어 
있으며, 언어폭력이 작업치료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살펴본 것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가 병원 내에서 경험하고 
있는 언어폭력의 피해 실태와 유형을 살펴보고 언어폭
력의 피해가 작업치료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이직 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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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작업치료사였으며, 탈락을 감안하
여 총 350명의 대상자에게 모바일 설문지를 배부하였
다. 그 중 미회수와 미응답된 설문지를 제외한 총 316부
의 설문지를 연구 자료로 이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력, 결혼여부, 
근무 기관, 근무 지역, 주 환자 연령, 경력, 현 직장 
근무 기간, 고용형태, 월 평균 수입 등으로 분류하였다. 
연구대상들의 구체적인 특성은 다음에 제시하였다
(Table 1).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Kang(2018), Yu(2012)
의 설문지를 참고하여 일부 인용하였다. 설문 전 강원 
지역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 2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를 실시한 결과에 근거하여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였으
며, 그 후 작업치료사의 실태에 맞게 연구자가 재구성하
여 연구에 이용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총 72문항으로 개인 기초 사항, 11문
항, 환자의 언어폭력 13문항, 보호자의 언어폭력 13문
항, 직무 스트레스 19문항, 이직 의도 12문항, 언어폭력 
교육 의사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언어폭력, 직무 스트
레스, 이직 의도에 관한 문항들은 명목척도(Nominal 
scale)로 구성된 5개의 문항을 이용하였다.

3. 연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작업치료사의 언어폭력, 직무 스트레스, 이직 의도에 
관한 의견을 알아보는 문항들의 내용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각 문항과 하위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읽
고, 직접 수정해야 할 부분을 기술하는 것으로 타당도 

검증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총 5명의 전문가(작업치
료학과 교수 4명, 발달센터 클리닉 원장 1명)가 참여하
였다.

본 연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ɑ값을 
구하였으며, 일반적으로 Cronbach’s ɑ값이 .6 이상이면 
신뢰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언어폭력 문항들의 Cronbach’s ɑ값은 .76, 직무 스트
레스 문항 .81, 이직 의도 문항 .72로 나타나 각 문항들
의 Cronbach’s ɑ값은 만족할만한 수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처리를 위하여 SPSS Ver. 18.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 도구 및 측정 변수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ɑ값을 사용하였다. 둘째, 수집된 구인정보
는 지역별, 고용형태별, 급여 수준별, 시기별, 모집분야
별로 빈도분석을 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언어폭력 경
험, 직무 스트레스, 이직 의도는 기술 통계를 통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언어폭력 경험, 직
무스트레스, 이직 의도 간의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작업치료사의 환자에게 경험한 언어폭력

본 연구에서는 작업치료사들이 환자에게 경험한 언
어폭력 정도를 조사하였으며, Table 2는 이에 해당하는 
13개 문항의 결과를 평균으로 제시한 것이다. 표에 제
시된 점수가 높을수록 언어폭력의 경험 정도가 높은 
것이며,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언어폭력 경험 정도가 적은 것이다.

작업치료사의 환자로부터 경험한 언어폭력 점수는 
평균 2.42(±1.08)였다. 작업치료사의 환자로부터의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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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Frequency(%)

Age (years) 28.8±5.03

Sex
Male 80(25.3)

Female 236(74.7)

Education

Associate degree 106(33.5)

Bachelor degree 171(54.1)

graduate degree 39(12.3)

Marital status
Unmarried 247(78.2)

Married 69(21.8)

Type of agency

General hospital 49(15.5)

Rehabilitation hospital 82(25.9)

Nursing hospital 84(26.6)

Clinic 8(2.5)

Center or Research center 58(18.4)

Day care center 4(1.3)

Welfare center 28(8.9)

School 3(0.9)

Location

Seoul 67(21.2)

Incheon / Gyeonggi 122(38.6)

Gangwon 9(2.8)

Gyeongsang 57(18.0)

Jeonla 30(9.5)

Chungcheong 29(9.2)

Jeju 2(0.6)

Patient age

Infant (0~7 years) 51(16.1)

School-age children (8~15 years) 14(4.4)

Adult (16~59 years) 57(18.0)

Elderly (60 or older) 149(47.2)

No classification 45(14.2)

Career

Less than 1 year 22(7.0)

1 year ~ Less than 3 years 75(23.7)

3 year ~ Less than 5 years 65(20.6)

5 year ~ Less than 7 years 62(19.6)

7 year ~ Less than 10 years 48(15.2)

More than 10 years 44(13.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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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Frequency(%)

Employment period
of current workplace

Less than 1 year 83(26.3)

1 year ~ Less than 3 years 130(41.1)

3 year ~ Less than 5 years 47(14.9)

5 year ~ Less than 7 years 26(8.2)

7 year ~ Less than 10 years 13(4.1)

More than 10 years 17(5.4)

Employment form

Full-time 239(75.6)

Contract worker 62(19.6)

Other 15(4.7)

Average monthly income

Less than 1 million won 1(0.3)

1.0 ~ 1.4 million won 7(2.2)

1.5 ~ 1.9 million won 118(37.3)

2.0 ~ 2.4 million won 120(38.0)

2.5 ~ 2.9 million won 34(10.8)

More than 3 million won 36(11.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316)    (continued)

Question Score

Q1. The patient once got angry and cursed at me 2.79(±0.05)

Q2. The patient once spoke informally to me 3.49(±0.05)

Q3. The patient once said something disrespectful about my job 2.61(±0.06)

Q4. The patient has given me a coercive order 2.66(±0.05)

Q5. The patient threatened me and said something threatening 2.15(±0.05)

Q6. The patient once said something sexually insulting to me 2.37(±0.06)

Q7. The patient once made sarcastic remarks about my appearance 2.24(±0.05)

Q8. The patient once said something critical of my personality 1.91(±0.04)

Q9. The patient once said something that ignored my ability 2.18(±0.05)

Q10. The patient once said disparaging things about my educational background and career 1.87(±0.04)

Q11. The patient once said something to me that would create a harsh atmosphere 1.99(±0.05)

Q12. The patient once gave me an uncomfortable gossip about other employees (a boss, a colleague, 
a junior) 2.56(±0.05)

Q13. I have seen a patient say informal speech or say rant to my boss or junior (colleague) in 
front of me 2.70(±0.06)

Total 2.42(±1.08)

Score=Mean(±SD); Q=question

Table 2. Verbal Violence Experienced by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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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Score

Q1. The patient's guardian once got angry and cursed at me 1.79(±0.82)

Q2. The patient's guardian once spoke informally to me 2.45(±1.03)

Q3. The patient's guardian once said something disrespectful about my job 1.98(±0.88)

Q4. The patient's guardian has given me a coercive order 2.04(±0.91)

Q5. The patient's guardian threatened me and said something threatening 1.59(±0.74)

Q6. The patient's guardian once said something sexually insulting to me 1.47(±0.66)

Q7. The patient's guardian once made sarcastic remarks about my appearance 1.56(±0.72)

Q8. The patient's guardian once said something critical of my personality 1.59(±0.76)

Q9. The patient's guardian once said something that ignored my ability 1.84(±0.85)

Q10. The patient's guardian once said disparaging things about my educational background 
and career 1.63(±0.81)

Q11. The patient's guardian once said something to me that would create a harsh atmosphere 1.55(±0.77)

Q12. The patient's guardian once gave me an uncomfortable gossip about other employees 
(a boss, a colleague, a junior) 2.08(±0.94)

Q13. I have seen a patient's guardian say informal speech or say rant to my boss or junior 
(colleague) in front of me 2.08(±0.97)

Total 1.82(±0.89)

Score=Mean(±SD); Q=question

Table 3. Verbal Violence Experienced by Patients’ Guardians

어폭력 경험에 관항 문항 중 ‘환자가 나에게 반말을 한 
적이 있다’가 3.49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다음으로 ‘환자가 나에게 화내며 욕을 한 적이 있다’ 
2.79, ‘환자가 내 앞에서 나의 상사나 후배(동료)에게 
반말이나 막말, 폭언을 한 것을 본 적이 있다’ 2.70 순이
었다. ‘환자가 내 학력, 경력에 관해 비하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 1.87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2. 작업치료사의 보호자에게 경험한 언어폭력

본 연구에서는 작업치료사들이 보호자에게 경험한 
언어폭력 정도를 조사하였으며, Table 3은 이에 해당하
는 13개 문항의 결과를 평균으로 제시한 것이다. Table 
3에 제시된 점수가 높을수록 언어폭력의 경험 정도가 
높은 것이며,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이며 점수가 낮을
수록 언어폭력 경험 정도가 적은 것이다.

작업치료사의 보호자로부터 경험한 언어폭력 점수
는 평균 1.82(±0.89)였다. 작업치료사의 보호자로부터
의 언어폭력 경험에 관한 문항 중 ‘보호자가 나에게 반
말을 한 적이 있다’가 2.45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
었으며, 이 결과는 환자에게 경험한 언어폭력을 조사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보호자가 나에게 성적 모욕을 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로 1.47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3. 작업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작업치료사들의 직무 스트레스 정도
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Table 4는 작업치료사들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19개 
문항 각각의 평균을 제시한 것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직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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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Score

Q1. I don't think I can do much at work 2.86(±1.13)

Q2. I am afraid to go to work these days 2.65(±1.17)

Q3. I feel sick of work 3.43(±1.18)

Q4. I feel like I am lagging behind others in my work these days 2.70(±1.13)

Q5. I recently had a problem with work 2.36(±1.02)

Q6. I'm good at my work* 3.36(±1.04)

Q7. I've been absent from work recently 2.52(±0.76)

Q8. I'm interested in my work* 1.23(±1.10)

Q9. I can focus on my work if needed 2.40(±0.83)

Q10. I make mistakes when I work 2.42(±0.76)

Q11. I'm easily annoyed recently 3.15(±1.11)

Q12. I am depressed recently 3.05(±1.22)

Q13. I am anxious these days 2.97(±1.20)

Q14. I am happy these days* 3.12(±0.86)

Q15. I have so many thoughts these days that I can't sleep easily 2.75(±1.14)

Q16. Things that weren't annoying at normal times are annoying these days 3.04(±1.16)

Q17. I complain about things that are not algebra 2.96(±1.15)

Q18. I am very worried recently 3.29(±1.12)

Q19. I have a good sense of humor* 3.04(±0.88)

Total 2.79(±1.15)
* is a station question; Score=Mean(±SD); Q=question 

Table 4. Job Stress

트레스가 적은 것이다. 작업치료사의 직무 스트레스 정
도 조사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작업치료사의 직무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2.79로 나
타났다.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문항 중 ‘나는 일이 
지겹게 느껴진다.’가 3.43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
으며, 다음으로 ‘일을 깔끔하게 잘한다(역문항)’ 3.36, 
‘나는 최근에 걱정을 많이 한다’ 3.29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나는 일에서 흥미를 
느끼고 있다’로 1.23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4. 작업치료사의 이직 의도

본 연구에서는 작업치료사들의 이직 의도 수준을 알
아보기 위하여 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Table 5
는 작업치료사들의 이직 의도에 대한 12개 문항 각각의 
평균을 제시한 것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이직 의도가 
높은 것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이직 의도가 적은 것이다.

작업치료사의 이직 의도는 평균 3.41로 나타났다. 직
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문항 중 ‘다른 직장의 좋은 직무
로 이직이 가능하다면 이직을 할 것이다’가 4.08로 가장 
점수가 높았으며, 다음으로 ‘나는 더 나은 직장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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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Score

Q1. I want to work in another hospital (institution) 3.41(±1.19)

Q2. If you choose to work again, you will not choose this hospital (institution) 3.19(±1.25)

Q3. If you move a hospital (institution), I think you are more likely to join a better hospital 3.07(±1.09)

Q4. I will do so if I can transfer to a good position in another job 4.08(±1.00)

Q5. While working at this hospital, I actually tried to move to another job 2.94(±1.30)

Q6. If conditions get any worse than they are now, I will leave this hospital 3.66(±1.13)

Q7. If the work is similar, I think I can work at other hospitals (institutions) 3.60(±1.10)

Q8. I sometimes want to leave my current job for a better job 3.75(±1.18)

Q9. I am thinking of finding a new hospital (institution) in the near future 3.08(±1.33)

Q10. Sometimes I want to quit this hospital (institution) 3.46(±1.21)

Q11. I will never quit my own hospital (institution) 3.53(±1.13)

Q12. I don't think I have much to gain from my continued work at this hospital 3.08(±1.20)

Total 3.41(±1.19)

Score=Mean(±SD); Q=question

Table 5. Turnover Intention

Question Score

Q1. I think education for prevention of verbal violence is necessary 2.74(±1.16)

Q2. I think education on communication and self-expression skills is necessary 1.78(±0.89)

Q3. I think education on intimate relationships is necessary 2.58(±0.96)

Q4. I think education on improving the proficiency of the job is necessary 2.88(±1.09)

Total 2.50(±1.11)

Score=Mean(±SD); Q=question

Table 6. Education on Verbal Violence

서 현재 직장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다’ 3.75, ‘업무가 
비슷하다면 다른 병원(기관)에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3.60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낮은 점수를 나
타낸 문항은 ‘본 병원에 근무하면서 다른 직종으로 옮기
려고 실제로 노력한 적이 있다’로 점수는 2.94였다.

5. 교육 희망 여부

본 연구에서는 작업치료사들의 언어폭력과 관련한 

교육의 참여 의사정도를 조사하였다. Table 6은 작업치
료사들의 교육 참여 의사 정도와 관련된 4개 문항의 
평균을 제시한 것이다.

작업치료사의 언어폭력에 관한 교육 희망에 관한 문
항의 평균 점수는 2.50이였으며, ‘직무 수련도 향상’ 
2.88, ‘언어폭력 예방 교육 필요’ 2.74의 순으로 조사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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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bal violence
from patients

Verbal violence
from patients’

guardian
Job stress Turnover

intention

Verbal violence from patients 1

Verbal violence from patients’ guardian .509** 1

Job stress .786** .167** 1

Turnover intention .122** .045** .212** 1
**p<.01

Table 7. Correlation Between the Degree of Verbal Violence,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6. 작업치료사의 언어폭력 경험 및 직무 스트레
스, 이직 의도와의 상관성

작업치료사들의 언어폭력 경험이 직무 스트레스와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언어폭력 
경험, 직무 스트레스, 이직 의도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
았으며, 그 결과, 작업치료사들의 언어폭력 경험, 직무 
스트레스, 이직 의도 간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
다. 이는 언어폭력 경험이 높아지면 직무스트레스와 이
직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언어폭력, 
직무 스트레스, 이직 의도 간 상관의 자세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Table 7).

Ⅳ. 고  찰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가 경험한 언어폭력이 직무 스
트레스와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작업치
료사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이직 의도를 줄이고 언어폭
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
으로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업치료사가 경험한 언어폭력은 환자로부터 
언어폭력 2.42(±1.08), 보호자로부터 언어폭력 1.82 
(±0.89)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로 대상으로 한 
연구(Yu, 2012)에서 보고한 2.39(±0.66), 보건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Kang, 2018)에서 보고한 
2.39(±0.78)와 비교할 때 환자로부터 경험하는 언어폭
력 정도가 다른 보건 종사자들에 비하여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
서 언어폭력의 유형 중 반말을 통한 언어폭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와 관계하는 언어폭력 중 
반말을 이용한 언어폭력이 가장 많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Yu, 2012)와 일치한다. 또한 보건 종사자의 언어
폭력 피해 경험에 관한 선행연구(Jung, 2010)에서도 언
어폭력 유형은 반말, 비웃기, 모욕하기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반말은 자신과 상대방이 
동등한 입장의 대화 참여자로 존재하기 보다는 일방적
이고 낮은 사회적 지위로 여기는 것으로 상대방의 생
각, 인격,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억압적 구
조를 가진다(정대현, 2007). 이에 환자나 보호자가 사용
하는 반말은 그들 자신의 우월감이나 존재감을 나타내
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며(Yu, 2012), 작업치료사의 자
존감을 손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
라서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해 작업
치료사나 조직이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과 전담팀 
구성, 예방적 프로그램 등을 통한 작업치료사 보호 방안
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작업치료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2.79(±1.15)로 조사되었다. 이는 작업치료사의 직무 스
트레스를 연구한 선행연구(Bae, 2019; Kim, 2014), 간
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조사한 연구에서의 결과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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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게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Yu, 2012).
직무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직업은 찾아보기 힘들지

만, 사람과 직접적으로 대면을 해야하는 의료 관련 직업 
종사자들은 그 직업적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 직업적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Han, Jung, Yoo, & Chung, 2008). 또한 병원 내 
근로자들은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의사, 간호사, 병원 행정직, 의료기사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직종들이 모여 업무를 하여야 하는 
조직 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반 타 직장인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하였다(Kim, 2016). 작업
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Choi, Kim, & Park, 2012)
에서도 작업치료사는 치료에 관한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치료 기술을 통하여 인간의 재활
을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 긴
장, 클리이언트와의 의사소통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였다.

어느 정도의 직무스트레스는 작업의 능률을 높이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직무 스트레스는 신체적 질병, 정신적 피로, 이직 등으
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이러한 문제는 직업 환경의 
전반적인 면에서 그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Kim, 2016). 특히, 작업치료사의 직무 스트
레스는 치료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지게 하여 치료의 
질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작업치료사의 직무 스트레
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과 더불어 
병원 내 작업치료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면밀하고 
장기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작업치료사의 이직 의도는 3.41 
(±1.19)이였다. 특히 이직 의도와 관련된 설문 문항 중
‘다른 직장의 좋은 직무로 이직이 가능하다면 이직을 
할 것이다’에서의 점수는 4.08로 나타나 조사에 참여한 
작업치료사들의 이직의 관한 의도는 보통 이상으로 높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작업치료사의 이직 의
도를 연구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Bae, 2019; 
Yang, Park, Han, & Lee, 2014). 

작업치료사의 이직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경력에 따
른 부가적인 급여의 상실, 직무 전화에 동반되는 스트레
스, 조직적 차원에서는 기존 작업치료사의 이직으로 인
한 신규 작업치료사의 채용, 신규 작업치료사 훈련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 치료 서비스의 질 저하 가능
성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작
업치료사의 이직 의도에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고 이
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언어폭력과 직무 스트레스 
이직 의도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근무 
환경 내 언어폭력은 작업치료사 개인과 기관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며, 작업치료사에게
는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하여 환자 재활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의 근무를 
어렵게 할 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의료기관에서는 작업치료사가 언어폭력에 쉽게 노
출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방침과 규정, 환경을 
보완하고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언어폭력 
예방 교육, 언어폭력에 관한 홍보 책자 배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부서에서는 언어폭력 예방을 위하
여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의사소통 상황 교육 및 
언어폭력 경험 후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
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작업치료사들 스스로 단
순 재활사가 아닌 작업치료사 업무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더불어 환자들과의 소통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작
업치료사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기타 요인들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언어폭
력과 직무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환경적 요인, 이직 의도
가 이어지는 순환적 과정에 관한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작업치료사들이 경험하는 언어폭력 
경험이 직무 스트레스와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
의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의 표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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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샘플링 한계성 때문에 진행된 연구 결론을 일반화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광범위한 모집단의 표집을 통한 후속연구가 요구
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환자와 보호자에 의해 경험하
는 작업치료사의 언어폭력 경험은 조사되었으나 동료
에 의한 언어폭력 경험은 조사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동료 및 조직 내 언어폭력이 직무 스트레스
와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자기 보고식 설문 조사를 토대로 이루
어졌다. 이에 연구 대상자의 일시적인 의견만 연구 결과
에 반영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면접 
등과 같은 심층적인 관찰 방법을 병행하고, 동시에 종단
적 연구를 통하여 언어폭력의 경험, 직무 스트레스, 이
직 의도의 추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언어폭력, 직무 스트레스, 이직 의도에 
관한 연구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언어폭력
으로 인한 작업치료사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근무
하고 있는 기관에서의 이직 의도를 낮추고 조직 내 몰입
도를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가 경험한 언어폭력 정도, 직무 
스트레스, 이직 의도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
하여 모바일을 통하여 얻어진 설문지 316부를 분석하
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력, 결혼 여
부, 근무 기관, 근무 지역, 주 환자 연령, 경력, 현 기관 
근무 기간, 고용 형태, 월 평균 수입 등으로 분류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작업치료사의 언어폭력 정도, 직무 스트
레스, 이직 의도를 분석한 결과 작업치료사의 언어폭력 
정도는 보호자보다 환자로부터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작업치료사의 직무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2.79(±1.15)로 조사되었으며, 이직 의도는 3.41(±1.19)
로 보통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더불어 언어폭력 정도와 
직무 스트레스, 이직 의도 간 모두에서 상관관계가 나타

났다.
본 연구를 통해 작업치료의 언어폭력 경험 정도, 직

무 스트레스, 이직 의도 정도가 확인되었고, 이러한 분
석 자료는 작업치료사가 경험할 수 있는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직무 스트레스와 이직 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근무 환경 마련에 기초 자료로 활용 될 것이라 
생각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광범위한 모집단 표
집, 동료에 의한 언어폭력 정도 연구, 종단적 연구 방법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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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Occupational Therapist's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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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degree of verbal violence experienced 
by occupational therapist's and its effects on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Methods : The data analyzed in this study were collected using a mobile device. We collected 316 
responses to a questionnaire. Occupational therapists responded to the study. We analyzed their 
experiences of verbal violence from patients, and caregivers,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s.

Results : The results showed that occupational therapists experienced greater’ verbal violence from 
patients than caregivers. The average job stress level was 2.79 (±1.15). The turnover intention 
was 3.41 (±1.19), which was higher than normal. The degree of verbal violence,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were positively correlated for all variables.

Conclusion : A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degree of verbal violence experienced by 
occupational therapists,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Further investigations with a wider 
sample population are required to verify the results.

Keywords : Job stress, Occupational therapist, Turnover intentions, Verbal violence


